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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타난 養生主에 「莊子」
考察*:t~;彦離技I딘의 

? f • f 
] 딩L 李

論序

타는修蘇의 말을 갈고 표현을 위해 효과적 감정의 中園에샤 사상， 

이미 보이매1) I說文解「周易」에 修蘇란 말이 개념은 일짝부터 있었다. 

홉E템에 사용되었던 上古時代의 의비블 고잔해보면 2; 1復蘇는 字」플 동해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 에 나타낸 「毛詩j종 에 는 이 른바 “詩Z六義”라는 것 이 보이 는데 , 

風 • 雅 • 짧 • 때 · 比 • 與 여 섯 가지 카 그것 이 다. 이 중 風 · 雅 · 짧은 펴 

분류이고， 삐·比·興은 詩의 서술방법이 "'j-는 것이 通論이 의 성격상의 

무라 여 키 서 服는 댄좋￡g法-을 말하고 lt는 l:t n兪法을 가리 킨다해 도 벨 다. 

일종 lt l!兪의 뼈
 

님
 
[ 

B 
E 漢代。1 후 

주관적인 聯想을 운온 것이라고 보기도 

학설이 다만 興에 다}하여는 가 없다. 

한다 31 이러한 것 또는 作者의 

학문분야로서 채재플 갖추지는 버록 독램판 은 띠國에 있어서 移蘇學이 

마투먼 난세였 

못했더라도 그 擺念은 일찌기 정랩되었음을 점작케 해준다. 

일어나 어지라이 「莊子」기- 저 술된 戰國時代는 근웅。， 

* 서 윤大學:f;\， 人文大 講師(中文행) 

** ò1 글은 1981년 3월 20일 서 울大 東亞文f l::.m究테에 서 발표한 論文엠 . 
1) “修關立;l'!:誠， 所~J居業也(탕을 닦아 그 정 성 을 서l 우는 것 은 業에 
위 한이 오 )" <乾폐‘ 文言傳〉

2) “修， 폐Iß. JA -:?- , ftîl:聲. (修는 꾸멈 이 다. 뜻은 -:?-에서 나갔고 음은 1'&01 
다. )” 〈說文九웹1:-. -:?-部〉 “關，요Iß. JAÎ월 辛， 폐 ~，~r: , ;{.패 3랜렇tfJ，. (째는 송샤 

다. 뜻은 옮辛에서 나왔다. 홉辛은 죠}플 다스렌티는 의남의 갇다" <~깃; 

十四鷹 1::, 후部〉 
;1) 金學主， I中國文學擁論 j ， 新雅社， 1977‘ p.45 ‘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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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영할 자기나름대로의 생각을 체계화하 

여 각기 유파를 이루었다. 이들 諸子띄家는 그들대로의 일가견 o 품 濟

i!!의 뜻을 가겼던 것이니 이런 상황은 지가 학설만이 옳고 남의 학설은 

그르다고 공박， 논쟁을 위한 논쟁으토 번져가거l 되었고 이에 따라 好辯

術 내지 修離術의 발달 역시 불가피했다. 

莊子 (B. C. 370"-'280년경)는 당시 각 유파간의 이론적 대럽을 해소하 

맛에니 넓고 시원한 세게 

「莊子」에는 達

홍;念을 해소하 

그의 저술얀 

즉偏執과 

고 철학적 한계블 극꽉시키기 위해 군속에서 

를 호흡할 수 있는 밝l放主義를 제칭하였다. 

醒的 인생관과 審美的 자연관이 나타나 있다. 

기 위해 댐節을 천저히 다파， 본래 自然괴- 적나라한 人間을 만나게 함 

가장 안일한 삶 으호써 모든 문제활 문제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A生의 

을 되찾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블 두었다. 

「莊子」는 文體 벚 그 表現에 

었대고 활 수 있는1'11 이는 

있어서도 이러한 思想과 찰 조화륜 이루 

莊子가 당시 哲學界의 是非論爭이 모두 言語

가 지난 약정에서 발단되고， 또 言語의 횡포로 점점 확대되어 

것을 채득함우로써 거의 萬言으로 엮은 점윤 보면 알 수 있다. 

간다는 

團言。1

란 전달하고자하는 뜻을 직잡 표현하지 。J- τ7 
tδ~~ 여 라 가지 比1兪法， 象徵法

등 간챔적인 빙-멤올 써서 상대만으로 하여금 그 참듭잠媒介블 1콰어서 이 

쪽의 진의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4'， 

「莊子」가 흔히 난해한 책의 하나로 치목띄는 것은 이러한 萬言의 사 

용과햄께 풍부한 상장력， 論理展開및 강C學技巧의 獨추풍함에서 그 이유 

드~ ~1- 。τ걷L 걱二 。ld
"2. ^ I 1::소 、이 1 

이제 [쳐쉽 7펀， 外篇 15편， 짧템 9년 모두 33편으쿄 전해지는 「拉子」

에서 內篇종의 “훨生主‘’ 1편을 중션으로 난해한 원인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특성을 고잔해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錯子」를 이해하는데 01 
λλ 

어 약간이나마 보탬이 펠 것음 치래하여 試圖하게 판 것이다. 그러나 

4) 金忠烈中國첼學散鎬J， ìJL學圖書， 1977, pp.151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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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제에 있어 漢字가 單흡節語암으로 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特性 즉 

文웰의 修節性과 짧示性이 「莊子」에서도 基底를 이루고 있어 「갚子」만 

의 特性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t出鎬에서는 그러 

한 修蘇方法들이 어떻게 유효척철혀 구사되었는가 하는 것이나마 분석 

해봄으로써 試論을 산고자 한다. 

7修蘇法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운듀하여 일정 

치가 않고 또 분륨기준도 다양하다 5) 여기서는 漢文의 득수성을 고려 

하여， 字數， 탑讀등의 변화는 形式的 {WJ面에서， 그의의 表펴技巧는 內

容的 찌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덩[用의 펀의 를 위 해 “養生主” 全篇을 크게 4段으로 나누고 明 ;월雄의 

「莊子靈」플 底本으로 그 句讀를 참조하여 모두 128까지 벤호릎 붙여 보았 

다. 그리고 한 번 51 ffl 펀 句節이 再iJ l用되기도 하므로 번거토움을 피하 

기 뷔해 각 句節의 풀야는 뉘에 부록으로 달아 전채블 풀이하거로 한다-

II. “養生主” 分析

1. 形式面

形式的 隊蘇란 宇句의 修쉴힘을 뜻한마. 이 形式的 測面은 펴洋。l 나 우 

리 내라에샤 다루는 外形的 技巧와는 상이 하다. 각 言語가 지 닌 득성 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략무로 形式的 修蘇를 고찰함에 았어서는 주로 며 

國學者들의 學說을 참조하였다. 

5) 대개 3'"'"'4웰으로 분류한다. 

(1) 갓;字上， 등흠행上， 組織上， ↑찢蘇上. 
@ 類ψt 聯想， 對PFt-
(몽 知力的 111網的， 意志的.
(4) 幻想， 排列， 牙眉.

@) 뿔i兪法， 化成法， 꺼f置法， 表出$등 

。1 외 에 도 Aristoteles는 對象에 관한 陣、述의 形式을 10 탤의 範R댐로 구별 
하여 , 寶짧， 分量， 性質， 關係， 場所， 時 13 , 狀態， f꺼감， 能땐， 所動으혹 

보았다 .. 1::述한 분류는 주로 文學的測面에서 다푼 것이고， 範碼에 의한 

분류는 f잔 f정的~\~TI퍼에서 다른 것이나 修購上 공동점윤 지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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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下， 컴l→列의 變{t，形式的 修購는 대 체 로 字句 數量의 多少， 聲품:의 

로 보기로 한다. 

(1) 數

數量폐에서 多少플 나타내든 것은 대채로 깜탬， 

排列， 配合]때으 여기서는 數量， 환좁， 맴E合등 o 로 구분할 수 있는데 6) 

量

찾아볼 수 ?힘져g어T 서 

였다. 

@1 省띠g 

즉 論늠훈 강초 

상는 修蘇技巧로 “찮生主”에 많이 나다난다. 매치l 로 

1::認， 述語， 代名詞， 形쩔詞， 介詞， 聯詞 또는 句， 段이 띔m*되 었다. 

있는 표현 효과를 지난다. 함축성이 이는 간결하면서 

하고 餘흡월을 감돌게 

써
젠
 

웹
 핏
 

느L
 
찾
 
千

例

사
겠
 激

뼈m
 *
따
 
빠
끼
 

3」

짧
 ·
훨
 
·” 
田
싸
샤
아
 

펌
 “폐
 
”
點”
鋼”했
 

主

30 ‘ 

52. 

82. 

100. 

갇은 例를 찾아괄 수 였다. 

述즙홈흘 省R용한 例보는 

106. 而今非〔以寫其人)也

플 둡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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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形容詞를 省略한 例는 다음과 같다. 

93. (뿔雄之)神雖王 

介詞릎 省略한 例는 마음과 같다. 

21 편不中(於〕즙 

23. 乃中(於)經首之會

40. 

6) 鄭業建， r隊蘇學提맺J ， 北平ft達書j덤， 民國 22年‘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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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에 27, 58, 68, 122 모두 

聯詞가 省略된 쩌j는 팍 

그 例는 다음과 같다. 며 

28. 힘丁釋刀〔而)對띄 

(而)得養生 1등 76. 

92. (而)不蘇좀쩔中 

127. ci며)火f專펀 

47. (則)웹也 

49. (則)折也

‘於’ 가 省略관 것이다. 

많은 펀이대. 대체로 ‘而’

58. tEJ]X乎其於遊;iJ(則) 必有餘地젖 

‘則’ 이 省略되었으 

。l 외에도 省略띈 例가 많으며， 81의 경우는 ‘或’ 이 省略되 었다. 

句나 段이 省略된 例는 다음과 같다. 

93. (如J1t則)神따王 

102. (弟子댐L])然則멤필若此可乎 

59. 是以Cê用刀딘過서」九年jj'ij刀죄참~fr發於뻐 

이처럼 “쫓生子’‘에 많이 사용현 원래의 技l딘는 生動感있고 틴:랙성이 

있는 분위기릎 노선， 

한다 하겠다. 

「莊子」 全篇에 나다나는 함축척 의마와 암맥 상통 

@~힘加 

검R꺼디의 例는 다음과 갇다. 

1 '"'-'2. 폼生也有품， 비I; J，o!브無混 

‘也’ 가 밟加된 경 우쿄 105, 126도 들 수 있다. 

29. 昆之所好者道也

‘者’ 가 없加된 장우로 32， 1 1-1도 들 수 있다. 

31. 始田之解牛之時

33. 三年之後

이런 경우 ‘之’는 省略해도 의미 전달에 무티가 없으나 

44. 技經肯짤Z未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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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Z’는 ;未홉’ 의 위 치 가 행댐됨 C11 따라 힘入펀 

"c 
1 • ‘Z’의 例와는 다튼 것윤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휩’이 젠jm띈 例가 있다. 

102. 然則댐뭘若此可乎 

것이무로 앞에 

1 겨 O 。 T ‘어찌’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앓고 {진기디의 댁할을 힌- 것이다. 

01 처럼 사용된 젠加의 技I딘는 주로 g뭘~~의 효과플 지녀， 보다 명확하 

흥점게 해준마. 게 천달되도록 한다‘ 그리고 글의 라듬을」 싣-랙 

(2) 聲 그[ζ 

티 

펌펀핍-의 효과는 원래 認文에 주로 사용보는 것인더l 徵文인 ‘’칩生主‘’에 

서도 그 例를 찾아블 수 있다. 이는 한지의 득성과 행문상으l 득수한 여 

건 및 문장에 내한 개념 때문에 散文에도 外形的 修節이나 즙榮的 했뽕 

가 직용함으로써 니다난 젓이다 7) 

그 例는 많詞， 3RE/fgnb:피 및 f甲鼠으:s=.. 분듀→]린다. 

j;1 펀 詞

58. 파.tEì(乎其於遊}0必有餘地롯. 

‘t셋'ìÐ:’ 는 넓 다 란 모양음 나다낸 狀動꽉:테이 다. 

이외에도 같은 글자릎 띤이어 시 응하꾀 

字는 형식상의 좁語까 펴는 찍쉰이 인다. 

둬으| 필 

이 技法은 득허 Tfj=子의 주~투­.... 
j}낀宇는 i없!폐로 앞의 

한 표현으로 얼캘어지나 “찮生主”에서는 받견할 수 없다. 

@連用助詞

78""'79. 물何人也， 惡乎介며 

83~84. 天也， 非人벼 

83"-'89. 天之生붙使獨 tι， 

80""'81. 天與， 其人與

人之쨌fiE덕ill ， 以星知其天也， 非人也

‘也’와 ‘與’로 구분되맥 이는 대처l 토 彈즙周의 효과뜰 連用띈 助詞는 

나t4-먼다. 「莊子」에는 특히 虛詞의 運用이 활발한데 違I팀助詞 역시 1그 

7) 金學主， r中國文學序設j， m.學圖뿔， 1976,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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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으로 볼 수 있다. 

可可以全生，* 可以保身，·
ι
 
‘
파
 

[R

꾀
 

M 
M 

g E 
. m 

ω
 鋼* 離以可

야~ :f甲흡율 

7"-'13. 혔善無近名， 

* 以찮親， 

앓
에
 

名， 升U， 經， 生은 趙部홉율이고 광， 굉L 年은 휩部鎭이 나 여]잔엔 

이외에도 用5월의 자취는 通홉융으로 사용i 었 다. 되었던 것으로 여기선 

不規則}띤j집등음 이 옹 그 방법은 隔句11Fft딩 '.'H}句f머鼠， 

하여 ←→옵뭘到底하거 도 하고 換꿇하기 도 하여 

자주 눈에 띄는태 

풍을 들인 것을 알 대단히 

수 있다. 

f당꺼’U의 효과블 

짖U 

“활生主”에서 字句의 外形的 排>，U cJl 變化를 품으로썩 

늪이고자 한 것은 倒置와 排웰에 사 그 mU릎 찾아볼 수 있다. 

[ 3) 排

置

技蓋至此乎

64'""65. lJl명寫11:， 行寫갔문; 

如土委地

CD 倒

27. 

68. 

G4rvGõ에서는 ‘技‘ 약 倒置，‘蓋’ 가 主格으닫 스스인 27에서는 語頭助詞인 

‘週行’으로 動띈帶追플 이루는 것이 정상이니 걷과보어의 역할 ‘J뇨視’ , 

란어내었다， ‘行’을 앞으로 ‘視’‘寫’블 센jm 함과 동시에 을하게 된 

‘委쳐Mp士’ 라 표 ‘如二뇨’ 하다는 의 더 이 무토 ‘委地’하는 모양이 68에서는 

그 모양을 彈調하 보편적인 경우아지만 ‘如士委地’ 라 하여 현하는 것。l 

였다. 

37. 而不以담視 

각각붙여 ‘不視’가 ‘以팀’과 否定動詞로서의 이 경우 手段으로서의 

보편적 방범이다. 그라 

않는다는 否定의 의 

‘以目木視’거나 ‘不視以目’으르 쓰이는 것이 져 

눈으토 보지 ‘不’을 앞세움으르 해서 

미를 彈調하였다. 

나否定詞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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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2. 適來， 夫子時也， 適去， 夫子I1링iß 

119-122에서는 ‘대어날 때가 되어 태어났다가 죽을 때가 되어 죽었다’ 

는 의미블 전달함에 있어 ‘週來’ 룹 ‘夫子時也’ 의 앞에， ‘適去’블 ‘夫子

順也’의 앞에 놓음으도써 !i최理태로 적절당l 왔다 갔음을 彈調하였냐. 

이같은 倒置의 技P:ì는 걱국 上下때後 次}흙플 폈任j시키는 것이라 하겠 

다. 事勳의 次}훤를 정띤하게 배열하다보떤 때쿄 지리한 감아 들키 때문 

에; 왕왕 그 흉흉處의 I1펴 j띤륜 두1 바구역 얼띤 난삼하여 注意플 환기시 71 는 

한편，)Z렐에 起f::.I;:을 증기 시 켜 효과블 거 두는 技法8) 이 라 하했 다. 

@ 排 ↓ß11파 
~ 

排편5의 목적은 語調탄 도화시켜 語氣륜 증진하고 文勢플 분방케 하c케 

文意플 창달하는 더1 있냐. 이는 대채로 論jif(더]인 끌에 많이 사응되며， 

71 세 당당하고 촉라에 맞는 듯한 효괴플 지닌다 9 ， “쉽生主”에 

排f텀i의 技巧는 平列， ↑템헬r 흉흥음음 세 fn”E?어} 사 
1-J .?--η、 1

도극? 기→ λλ -r 

10"'13. 可以保당， 可以초生， 可，l;).꿇패 -rJ‘以盡年 

15"'18. 극t"Z所쐐， J침 Z:所倚、 /모;Zgf底，앉之所많 

나타난 

。} 경우 10"013에서는 ‘ J규以‘ 카 zp:列.s:. 만꼭해서 스ξ였고， 15rv 18에서 

L -L ‘之所’가 平列로 排맡을 이루었다 

4'" 6. 始담， 已而점까[]者， 폈ílíj已슛 

54'"'"'56. 彼節者有I 떠， 며] .!" .. 딘각썩無텐， t)、無펠入有t벼 

4"'6에서는 

이플 맞플어 

그 앞 文章-을 첼돈지 아 ‘우] 래 로울 뿐아 마’ 략고 하었고， 

‘그렐 뿐이띤서도 않을 추구히→는 자가 있다면’이라고 하고 

는 다시 ‘위태로올 따룹인 젓이다’ 라고 하였다. 이 러 한 技巧는 5，1~'56 

에서도 말견할 수 있다. 휴 ‘有Fn ’ 파 .無말’ 로 규정짓고서 바로 앞의 

‘無훔’ 블 다시 사용하여 그 끽픽을 이으띤서 맨 앞에 사용했던 ‘有閒’

으로 받았다. 바치 다팎쥐 쉐 닙- 린 τ ，二 .:,.....". U ..,J 
2. A 딪三rι1 

8) 탬款樓， 
9) 鄭業建，

11;찢템댄← iEcl~펀J司‘ 
前據띔， p.160. 

E딘國67年， p.34. 

좋아가는 이런 技巧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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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
 ”

搬

-(}’ 
’홉環排屬이라 할 

70"'-'71. 寫之四願，

여기서 ‘寫之’가 반복해서 排聲을 이문것응 zf列排뺑과 유사하나， 그 

뒤 에 쓰인 字句를 보면 70에 서 는 2字 71에 서 는 4字로 나타나 들쑥날쑥 

한 가운데 排웰음 이루었으묘로 參쏟排쩔E이라 할 수 있겠다. 

ι'­
口(4) 配

文章의 配合은 주로 對偶로 그 技巧을 나다낸 다. 

이는 排뺨과 유 對偶란 字句配合과 排列에 관한 修解라 할 수 있다. 

없는 반면 對偶는 사한 점이 있으나， 排獲은 반드시 대칭이 될 펄요가 

“養生主”에 표현된 對偶의 技巧는 다음 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펀生也有뺨， 而知也無混

22"'-'23. 合於棄林之舞， 乃中經首之會

114"'-' 115. 必有不蘇言而言， 不範및而몇者 

한 쌍의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다르다 10) 

1"'-' 2. 

‘폼’ 가 揮入펴 고， 22"'-'23에 서 는 ‘乃’ 가 省略되 

‘於’ 가 揮入되 어 야 완전한 對{맘륜 이 룬다. 

‘而’ 대신 

사이에 

1"'-'2에서는 

고 ‘中’ 과 ‘經’ 114 

이같은 경우 넓은 意味의 對이푸었다. 에서는 • 표힌 일부만이 對{뽑를 

{밥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寫善無近名， 寫惡無近升U

해;大都， 혈大짧 
* * ••••• * * 

良힘歲更7J， 害U也， 族웹月 형프)J ， 折也.

視혔止， 行웠進 
* * * * Q. ø _ * * * * 

109"'-'112. 有老者哭之， 如몇其子， 少者哭之， 如哭;댈러; 
* * * * •• * * * * 

119'''122. 適來， 夫子時也， 週去， 夫子順也

7 "'-'8. 

41~'42. 

46"'-'49. 

64'"'-'65. 

같은 表〈，또는 *)는 서로 對偶블 이루고 있다. 

對偶란 願句라고도 한다. 

든 例에서 위에 

‘願’이란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마 여기서 

10) 鄭業建， 上揚휩，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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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블 끌어간다는 의미연 것이다. 두 마리가 마차 하나블 같이 끌고 간 

다 함은 가볍고도 신속히 닫리는 갖아니， 두 句로 하냐의 뜻을 표시함 

으로써 더욱 멍벡하먼서， 또 풍부한 言짧로 표현할수가 았는 것이다.… 

“養生主”에서 발견할 수 있는 對댐의 技I견는 비교적 풍부하게 사용된 

펀이다. 이는 「莊子」의 [치容이 알면 황당하고 궤변적안 첨이 있으면서 

도 스커l 일이 큰 것과 조화를 이루어， 풍성하떤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한 

글임을 나다내준다. 

2. 內容面

P얘容ÉI~ ↑修購란 心폈的 修trJî으로 想像， 情縮→ 등을 어떻게 표출해내는 

가 하는 것이 모두 포함펀다 12) 이는 대별하면 比헤， 彈調， 變化 세 가 

지로 분류활 수 있다. 

(1) 1:1: n兪

l:U兪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 인상적이며 흥미 품고， 理解하가 

쥐게 하7] 위해 다른 사물의 性格이나 形態意味 등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이다. 

比웹에서 본다 니'4내고자 하는 이미지틀 本義라 하고， 다른 이마자 

블 P兪義다 한다. 여기서 本義는 ‘본래적 삼상’이 되고 n함義는 ‘보조적 

성 상’ 。l 된 다. 이 처 럼 바 윤되 는 이 미 지 와 ',11 유하는 이 미 지 간에 조건 。l

성럼되어야 한다. 즉 각커 다른 두 기지 이상의 이마지는 서로 이질적 

인 속성을 지디는 동시에 類似性을 내푸하고 았어야 하는 것이다 13) 

ttrH!<의 방볍 으르 I평)원， I힐:!테‘ 폐Uit. }疑人， 擬환 • 擬態， [1;; 11없푼 들 수 

있다. 

@隱 빽 

본디 |愚P兪는 그라스말로 meta (over) 十phora (carring) 곧 transference 

11) 탬錄樣i 前獨랍. pp.62-63 
12) 鄭業建， 前揚雪， p.219. 
13) 金相善， r文훨修節學J ， →1햄開， 1972, pp.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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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直P兪와 힘께 중요시되는 技巧 가운데 하나 

이다. 

隱웹의 形式을 한마디로 말하면 판래적 심상(A)과 보조적 심상 (B)을 

등일헌 것으로 다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공 ‘A is B’ 흑응 ‘A=B’ ‘A 

는 B 이다’프 되었을 때 이러한 形퍼을 隱n兪라고 하는 젓이다 141 

“월生:..t"이l 는 隱않의 쩌l가 별로 니 타+지 않는다. 묘사된 人物이 나 

生物은 모두 흙言으로써 道와 自然을 암시하고 았으므로 단순히 ‘A는 

B’효 연결된 곳이 눈에 다지 않는것 같마. 

@直 輸

‘A is B’가 隱떼라고 한다면 ‘A is 1ike B‘는 直R兪의 形式이 다. 直R옳블 

‘simile’ 라고 하는데 라단 어 ‘similis Uire) ’ 에 서 온 말로 ‘ like’ 라든가 ‘as’ 

라는 말을 써서 바유하는 것을 말한마 151 즉 直n兪란 직접적인 H;n兪라 할 

수 있다. 

漢文 文휠에서 直!램로 쓰인 것을 찾이내기는 바교적 수델한데， 그 이 

유는 대 개 ‘때’ ‘땀’ ‘如’ ‘似’ 퉁융 사용하기 때 문아 다. 

“찮生主”에 표헨된 펼~원의 例는 다음과 같다. 

* * * * ;:)3. 而刀죄若新發於細l 

여기서 ‘刀꺼’은 본래적 싣상이고 ‘新發於꽤j’은 보조적 선성으로 나 

타난다. 날카흉게 먼쩍이는 갚 드는 칼을 형용함에 있어 숫돌에 새로 

갈은 칼날을 들어 비유한 것이다. 이같은 例는 59에서도 찾을 수 있다. 

* 68. 없二l二委地 
* * * .... * * * 

109'" 111. 有종者몇之， 쳐디哭其子， 少者몇之， 껏口哭흙fii 

68에서는 소플 도갈할 때 I1펴理에 띠라 칼을 대면 그 고기가 마치 흙 

덩이 뚝 F덜어지듯 함 안들이고 버l 어진다는 것이니 이 경우 ‘上’는 보조 

적 섭상으로 표판펴 었다. 109"-'111에셔는 老子의 죽음을 슬퍼하는 大聚

14) 金相善， j:獨펠， p.192. 
15) 金相善， 上평렴，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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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으로1 ‘少者몇之’는 본래적 

점상으로 표현되었다.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도 처절하여 자식의 

‘老者哭之’와 모즙올 Bl 유하였다. 

‘哭其母’는 보조적 

의 

‘哭其子’ 늙은이나 젊은이의 

어미의 죽음을 서려워하듯， 

껴n’로 는
 

또
 

‘若’본 것처럼 

죽음을 서러워하듯 한다는 것이다. 

표현된 直p兪는 위의 例에서 “養生主”에 

연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월 (핑 調‘

다 그것에 맛대어 나타내지 않보 김헛‘P兪란 말하고자 하는 것홀 표면에 

른 말로 표현하는 方法이 다. 調g兪는 주효 f짝談이 나 格言에 서 많이 볼수 

있는데 때로 調刺小說이나 調刺詩에서도 찾아볼 수 있대. 이 調P兪에 있 

어셔 무엇보다 비유되는 보조적 섬장이 재치와유우 

역 할을 한다. I莊子」는 全짧 

“養生主”에도 이러한 技巧가 

나갔다. 그 例는 다음과 같다. 

홍마로위야 한다. 

。1 끌어가는 

나타난다. 

전개시켜 

공감으로 

두드려지게 

그主題블 흥미있게 

홍미가 

調刺性이 

머가 합쳐진 

을통해 

사용뇌어 

이를 튿고 養生의 소를 도갈， 文愚君이 2段(I4"-'76) ; 힘T이 道얘 맞게 

道블 깨달음. 

부여받은대로 누'9 3段 (77"-'94) ; 公文郭이 의말을 기이히 여기나 질은 

며 샅수 있음. . 
。
-
그

5
 %

째
 

쐐
 

뻐
 

아
낀
 

f
τ
 에
 

고
 
폈
 

노τ
 E 

OE 

3플
 

。
←n

α

“
 

즉
 
회
]
 챈

 
인
 

óJ• 。
i •0-띠-료지 4段 (95'"'-'127); 老子의 

며 RE-감 . 

쉽
 
꺼
 

넣어 고귀한 道블 끌어 버천한 行寫안 도살의 장떤에 

본래 의도했먼 養生으로 

2段에서 

연캘펌으로써 誠。l 는 다시 편2견을 깨뜨렸다. 

남부끄러순 외 

뜻이며 부여받은 그대로를 감사히 부존해 ój: 한 

이는 뭇카의 뀐에서도 발건란다.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 

표헨된 외발이란 속칭 다리냉신이다. 

형이지만 모두가 하늘의 

3段에서 F兪되 었마. 

다는 것이다. 

받은 본성인 것아다. 그러드로 먹고 마시는 

생활아 그럴듯。l 여겨지나 

부여 

잎이 다의에 의해 용아하게 해결되는 갇힌 

이 역시 도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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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養生

「뾰子」 養生主에 나다난 修짧技巧의 考察

사실은 본성에 위배되어 오히려 더 견디거 어렵마는 것이다. 

의 한 극단적인 調‘歐라 하겠다. 

모습과조 

道플 평가함 

강훈짜의 

상온 이들의 술퍼하는 모슴이 대조되었다. 案失은 老子의 

에 있어 촉상객이 애도하는 것에 반비례하여 

아까 던 친구의 죽음을 담닫히 받아들이 는 4段에서 

그 道의 경지에 대해 실망 

을 나다낸다- 모두가 역설적으로 調刺되었으나 삶과 죽음을 자연의 섭 

리로 받아들이면서 養生을 위해서는 육신외 1차원적인 養生을 초월하여 

것이다. 

살펴본 것과 

같다. 

휩理 즉 까口를 통해 養生할 수 있도록 승화시 켜 야 한다는 

「莊子」가 홍마 롭게 느껴 지 는 要因은 ‘養生主’ 의 例에 서 

같은 調IP兪의 技퍼가 찰 표현된 점에서도 찾아불 수 있는 것 

人(4) 擬

을
 

작
 

도
 
。아닌 것을 인격화하여 사캄만이 할 수 있는 擬A이란 사람이 

‘감 그러므로 아블 하게 함A로 해서 인간의 감정을 옮겨놓은 것이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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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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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생물이냐， 마치 생물처람 19年의 나이륜 먹었고， λ} 

소를 베는 것아면서 마치 ‘刀’ 가 독자적으르 베는 행 

표현되었다. “養生主”에 나타난 이러한 技Jl5는 生動

52. 

여기서 ‘刀’는 

람의 합을 주체로 

위플 하는 것처렴 

感을 더해주는 효과를 지난다. 

@ 擬聲·擬態

것 을 擬편法 (onomatopoeia) 아 

擬態法 (mimesis) 이 라한다. 모 

특징이 다 16)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소리를 模寫하는 

라 하고 모양이 나 모습을 모사하는 것을 

두가 다 소리나 모양을 비유하는 것이 

그 例는 다음과 같다. “養生主‘’에도 이러한 技巧가 사용되었는데 

19'"'"'20. 좀然響然， 奏刀應然

上握뽑， p.216. 16) 金相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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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然’ ‘響然’은 실-과 펴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에 대한 형용이고， ‘많좀 

然’ 역시 칼아 지나갈 려 나는 소리에 대한 형용이니 이러한 例는 f짧험용 

의 技巧라 할 수 있다. 

58. ，~댔따乎其於遊저必有餘地핫 

63. tlt然馬1JX:

67. 즙짧然己解 

‘ j앉%’는 

장태를 

넓다넓어 훤한 상태를 표현， ‘’아t然’ 은 경 계 하여 

‘課然’은 살괴 뼈가 후두둑 떨어지는 표현하였다. 

조심조심하는 

모양을표현 

하였으나 58， 63 ， 67의 例는 모두 擬態의 技巧라 할 수 았다. 

이라한 擬聲， f얹態의 修解는 그사물이나 대상의 특정을 

한 뒤에야 표현할 수 있다. 그 특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완전히 파약 

옷하고 표현하 

면 문장의 조화를 이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무로 “릎生主”에 사용된 

표현키교는 날카로운 관찰력에 의해 벼르소 니다낸 것이라 할 수 았 

다. 

@代 P兪

fV.체란 이것음 맙어 저것을 대산하는 표한볍이다. 。1 때 중요하게 다 

루어지는 것은 파차의 꽃同이 아니라 파차의 l觸係이 다 17) 代텀의 방1캅 

으로는 換쩨와 提웬가 있 다. 

짧떼란 어떠한 사물을 나다딸 때， 그 성질이나 또는 그것과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써서 표현하는 것으로 metonymy라고 한다， 이것은 

추상적얀 것으로써 구체적인 것을， 또는 구채적얀 것으로써 츠느샤;천 。]
j ι」←1 '-' 

것웅， 원인으로써 결과를 나타낸다. 

126""'128. 指@남於f뿔幕， 火傳也

의 例가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활生王”에서 

‘指’ 란 손가락으로 가려 키 는 구섣을 하며 t ‘폈’ 은 

는 불찰이다. 물칠은 자연의 변화플 따라 끊임없이 

l7) 鄭業짧， 한íJ휩뿔， p.204. 

빨냐푸로서 

변화하므로 

존재하 

-펜상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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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시 적 존재 인 ‘幕’ 이 다 없어 져 버 린 다 해 도 그의 본질 인 ‘火’ 는 여 

전히 존속해나간다는 것이다.ι 이는 공 나무가 다 타버리면 나무라고 가 

리킬 것이 없어지지만， 그 나무는 불로 전해진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자연 변화를 나타낸 例라 하겠다. 

9. 緣督以寫經

이 경우 ‘督’이란 원래 목의 가운데 虛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들어 虛寂하게 中道를 따른다는 추상적 의미플 나 

타내고 있다. 

提P兪란 Synecdoche라고 한다. 이는 본래적 심상에서 연상되는 말의 

量的 관계를 말한다. 즉 어떤 하나로써 전체를 나다낸다거나， 전체의 

칭호로써 어떤 한 부분이나 어느 하나륜 대표하게 하는 표현이다. “養

生王”에서는 다음과 같은 例를 찾아볼 수 있다. 

14. 힘丁寫文惠君解牛 

22. 合於쫓林之舞 

77. 公文빠兒右師而驚日 

‘웹T’은 백정으로 보기도 하고 이름이 ‘丁’인 백정이라고도 한다. 후 

지의 해석을 따른다면 ‘丁’이라는 백정은 전체의 칭호로 어느 하나를 

대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쫓林’은 원래 맑 揚玉이 기우제플 지낸 地

名인데， 전하여 場樂의 의미로 사용펀 것이다. ‘右師’ 란 뚜代의 관직맹 

인데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例는 전체로 이띤 하나플 대 

표한 것이라 하겠다. 

(2) 彈 調

彈調란 문장의 뜻을 강하고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분장에 힘을 주 

는 表現技巧이 다. 즉 內容플 보다 강렬하고 보다 발란하고 철설하게 냐 

타내는 방법인 것이다. 

彈調의 기 법 으로는 諾張， 討〈떳， 漸層 • 漸降， 對照， 에]揚이 있 다. 

@품 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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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쯤張이란 어떠한 내용이나 사물을 섣제의 것보다 더 크게 또는 더 71 
기 

게 표현하는 技巧이다. “養生主”에 서 는 다음과 같은 例에서 이러한 技

巧을 찾아볼 수 있다. 

59. 是以十九年而7JJJ若￥IT發於뻐j 

90'"'-'91. 澤推十步 ·隊， 百步一餘

96'"'-'97. 꽃失터3;Z， 三號而出

116'"'-'1l8. 是週天倍情， 忘其所受， 古者謂-z週天之升U

59에서는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칼 하나로 잡아왔디는 것， 게다 

가 여전히 방금 숫돌에서 갈아낸 것 같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닌 백정이라 해도 좀 지나찬 홉張으로 보인다. 90'"'-'91에서는 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여 먹고 마실 것을 얻기가 엎마나 힘드는기 하는 것을 

룹쏟張하여 나타냈다. 96'"'-'97에서는 가까운 친구의 축으」으 노.，.， 
10;::::' -0--1• 너무도 

담담히 그리고 간략히 대하는 장면을 극단적으로 나다냈다. 115'"'-' 117에 

술펴하는 행위플 자연을 

역 설 함으로써 彈調한 읍황張의 

서는 時써의 통념을 깨고， 죽은 이블 조상하며 

어긴 죄악이며 인청을 배만한 것이라고 

技法을 찾아볼 수 있다. 

즘캉張의 기교는 실감나도록 하는데 뜻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듭흥張 

이 度플 지나면 즙쯤張을 위한 詩張으로 멜어져버럴 우-려가 。 ~7 ，/서 7 1- Ç 
λλ--'"- 금 끄 -=c.. 

나지 않으며 우스팡스려워 충분한 효과플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았다. 

‘養生主’에서 발견된 위의 例는「莊子」 全篇을 똥해 흔히 찾아불 수 았 

는 것이다. 莊子의 등정張은 우주천학의 높은 겸지에서 소요하고 있는 초 

연생이 보여 대담하게 품張흰 것에서 오<51 려 그 묘미블 말견하게 펀다. 

(잉 침〈 명횟 

討〈魔이란 속에서 터져나오는 격한 간정을 

감탄사블 써서 표현하는 수법이다. 

"ö}" 또는 “오”하는 식의 

고조된 감정 을 역누르고 억 누르다가 

무심컬에 1괄하는 느갱의 소리가 문장에 적절히 

“慧生主”에도 이러한 방법이 λ}용되었다. 다. 

쓰이면 좋은 효과블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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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에서는 백성의 뛰어난 기술에 감단을 급치못하였고， 74에서는 백 

정의 道를 터득한 도살의 경지를 듣고， 비로소 養生의 방r닝을 터득한 

순깐 강탄하는 대목을 표현하였다. 

@反 復

反復。1 란 동일한 말의 만복이1 의해 

74. 

글의 뭇을 강하고 聲調로 興을 고조 

짐리적， 섬미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80'"'-'84 天與， 其人與， 티， 天也， 非人也

하여 

‘天’ 과 ‘A ’ 을 저} 시 하여 

‘天’과 ‘A’을 벤폭해서 사 

., 이는 “養生主”에 쓰인 例이다- 묻는 말에서 

하나만을 고르도록 하였으나 탑하는 말에서 

용함으로써 , ‘天’ 잎 을 강조하였다. 

反復은 대체로 이같이 강조의 효과블 치난다. 그러나 반꽉만 하맨 뜻 

이 강조되거나 라듬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다. 

히려 군소랴가 되 71 쉽고 따라서 긴장감이 없어지고 산얀한 글이 될 우 

려까 있다. 

못할 때에는 오 적철치 

@ 漸}흉 • 漸降

漸層이란 言蘇나 文章의 深化되어 그 進展에 따라 彈化합調， 

이러한 手法은 또한 

이
 

, 뜨
 
<

讀者의 理解感달하게 하는 修離技巧。1 마. 

고조시켜 철정에 이르러서는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음과 같은 例가 ù1 에 속한다. 
* * * * * .... * * * * * 所見無非牛者， 三年之後， 未홉見全牛也， 方今

* * * * * * * 댄以때週而不以目視， 官知止而神欲行

철정에 

情플 셔서히 

“養生主”에서는 

31 ,...., 39. 始닮之解牛之時， 

‘方今’이콰고 하는 시간적인 흐름이 점차 現在에 가 

二LiöJ고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어떤 섣경에 놓이게 되 

z時，

‘三年之後’

?깝게 전캐되 었다. 

‘ Lf_ , 
%디 , 

보이다가 

감각기관을 

처음얘는 동채로 

결국에 가서는 

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서술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눈에 보l 는 것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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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道의 精램I으로 소를 참게 된다는 것이다. 이의에 또 

90"'91. 澤維十步一隊， B步一餘

에서도 十과 百이 漸層的으로 표현펀 것이다. 

漸降이 란 →句--句의 내 용이 점 차 작아지 고 얄아지 고 좁아지 고 약해 

져 고조흰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例

를 “養生主”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46"-'49. 良/훤歲更刀， 종H-lli. 族힘月更刀， 折t!L

‘歲’ 란 일년을 의미하고 ‘月’은 한달을 의미한다- 많은 것에서 적온 것 

으로 좁혀드는 것을 말건하게 펀다. 이려한 漸降 역시 뚜렷한 印象을 

남치는 效果가 있다. 

@對 照、

對照란 장반되는 이미지블 전제로 하여 벼교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즉 좁을 더욱 두드려지게 하기 위해 합을 그 주휘 

에 배치하고 美를 강조하기 위해 柳릅 동반하는 것이다. 이같은 것은 

大小， 多少， 高低동短)l품핑， 廣쨌， 쓸富， 明 R휩， 動靜， 彈弱， 輕重，

深혈， 협鋼” 剛柔， 遠近 1까i密， 老少‘ 長f;b， 急繹， ~農짧， 殺純으로 나 

타난다. “養生主”에는 이리한 기교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例는 다음 

과 같다. 

1"-'3. l홉生也有混， 而와I 也無펀， 以有'i품隨無裡 

54"'57. 쨌節者有閒， 띠刀커者無훔， 以無힘入有閒 

38"'39. 협’知止而神欲行 

80"-'84. 天與， 其A與 e ， 天也， 非人也

105"'107. 始也됨lJ、됐其人也， 而今非-lli
* ~ * 109"'112. 有老者꽃之， 如찢其子， 少者랫之， 如및其f많 

처음 두 例에서는 ‘有’와 ‘無’가 태조뇌었고 38"-'39에서는 ‘止’와 ‘行’

이 대조되는 통착으로 표란되었마. 80"，8，1에서 ‘天’은 自然的얀 것을， 

‘A ’ 은 )、寫的연 것을 대 추하여 나다냈 고 ‘始’ 와 ;今’ 도 마찬가지 로 l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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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의 대조플 드러냈다. 

가 상반되게 쓰임으로써 

109"-' 112에 서 는 ‘老’ 와 ‘少’ 그ë-J 고 ‘子’ 와 ‘母’

총망라하는 彈調의 효과를 거두었다. 

“養生主”에 아처 럼 對照技PJ가 많이 쓰인 것은 앞서 살펴관 즙풍張과 

깊은 관계를 지닝으르써 더욱 효과플 나타낸마. 

@ :lfp 揚

뼈]揚이란 완곡하게 표현하여 오히려 강한 효과플 얻거나， 반대의미플 

부정참으후써 긍정의 뭇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 또는 이풍부정의 형태플 

말한마. 

21. 

32. 

30. 

“養生主”에 표현된 例는 다음과 같다. 

莫不中좁 

所見無非석二者 

進乎技핫 

44""'45. 技經肯緊之천홉， 而況大폐、乎 

‘莫不’ ‘無非’의 경우는 야중부청으로 강조한 것이다. 

비교 즉 ‘~보다’의 의마로 사용되었다. 44N45에서는 

없는데 하물며 그보마 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조의 효과와 함께 비교로 강한 柳揚을 나다내고 있다. 

(3) 變 化

이는 문장이 너무 단조봄고 평뱀에 흐르지 않게 하기 

30에셔 

~도 

하여 

위하여 

‘乎’는 

한 적이 

일떤 대 

표현에 

번화플 주어 讀者의 주의른 판끼시키고 그만큼의 표현효괴플 거두려고 

하는 표현방법이마. 設疑， r，되答， 51用이 이어1 속한다. 

CD 設 疑

에는 筆者가 응탕 단청해도 좋을 일， 또는 써1 상이 다 알고있는 일을 

일부러 묻는 형 식 으로 나타내 어 독자의 판단에 호소하는 수볍 으로 讀者-

에게 생각할 여유블 주는 동시에 反語의 효과를 꺼두는 수답이다. 

生主”에는 다음파 같은 例가 이런 수법으로 쓰였다. 

78rv81. 是何人也， 惡乎介也， 天與， 其A與

99""'102. 非夫子之友那， 딘， 然， 然則다3월若此可乎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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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얘야 

흰기지 91 고 

섭리로 

주의플 

즉 자연의 

讀者의 

모습라저 ‘天’

문제블 제기， 

비정상적인 78"-'81에서는 

한다는 논리블 전개하기 위해 

죽음을 너무도 담맘히 대하는 짧失에 대해 

물음으로써 棄失의 사장 알고 있는 샤섣을 다시 한번 

99"-'102에 서 는 친구의 

그의 재자가 이미 

을 더욱 뚜렷이 전달하였다. 

었다. 

用~ 덩 1 
즈E 
1 • 

더욱 정확하고 

자키의 주장이 

故事나 5?i歌 또는 다른 사람의 

인용하여 자거카 표현하고자 하는 바플 

표현방법이다 01 더한 망법을 사용하면-

링)用 이 란 옛 사람의 멍 언 이 나 격 언， 

설이나 저저플 

두게있게 하는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 아니라는 입증이 되고， 독단이냐 고렘된 것이 

신빙성음 보여 준다. 

1段애서 이루고 있다 하겠다. 

힘이 생치고 편者에개 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養生主”에는 설상 51用이 

‘知’ 의 有 • 無限性을 나타낸 푸 2段，

근
 
T 주

 
1 그

 
이틀 입증할 4段에서 3段，‘生’과 

이외에도 수 있는 故事를 열거랬기 1거문이다. 

117. 려者謂Z週天之lfU 

i납者듭뿔f클帝之縣解 125. 

않다고 옳지 않는 것이 自然의 섭리플 따르지 속한다. 의 例는 引用에 

있음을 斗ä냈마. 51用함으로써 신빙성이 말을 하고는 뒤아어 옛사광의 

속박으로부터 해 

51用하였다. 

범주를 뛰어받으려는 

오히려 

1그L피L 
i'è 묘 옛사란의 

時낌의 

순응함으로써 

주장하기 위해 

引用의 技巧는 

125 역시 자연의 섭리와 운행에 

이론을 

나타나는 

방될 수 있다는 

“莊子”에 자주 

불가볼 필요했、단 맹볍 으로 보 무한한 노력을 뒷받침해주기 뷔해 뽑子의 

일면 황당한 듯한 그의 이폰을 號者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기 인다. 

위해서는 신맹성이 것 좋은 효과플 줄 수 있었먼 았는 故事나 맹연등이 

이다. 

@ 問
ξ르 
기 표헌을 도모하는 표현지교야마. 효과적인 

싼
 
Ag 

역시 變化릅 통해 問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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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答對話 형식을 도입하여 생동감았고 문제가 하냐씩 맹래하게 잔개펀 

수 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問答 또는 自問自答 등의 방i캡이 /、]→용된다 

“養生主”’에서 問答形式이 큰 Jll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블 

다. 

이는 결국 「표子」의 득정적 인 표펀치교라고도 할 수 있다. 

2段의 24"-'76 , 3段의 77 ""'89, 4段의 98""' 125가 요두 問장形式으노 이 

루어진 것이마. 

III. 結 論

「莊子」는 立言뿔로서 그의 開放l:義 思想이 ....,..... ::::ζ ""드 ,,1 근 -:1 01 rl 
•1.. TlT날 νI -r-"- 샤 ~r 

그가 추구한 道란 곧 自然아며 變化 그 자체였다. 이는 다지 말하띤 無

形Jj'J이띤서 無限하고 泡對的이면서 無f좁的인 擺;승:이라 하겠다. 

。l 처럼 형언키 어려운 道플 전수시키기란 용이하지 

文字로 표현하자니 자연 난삽해지게 된다. 

않은데， 부득。l 

“養生主" 4段에 처 老뼈의 죽음을 대 하는 쫓失의 태 도는 莊子의 生死

觀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가서 우리가 말건할 수 있는 것은 김定의 論

f뿔이다. 일반적인 가치판단을 일단 완전혀 否옆한 뒤에 다시금 하나씩 

체겨l 블 세워나가고 있는 것아다. 육신은 對象일 뿐 主빨기← 아나무로 이 

物。1 萬物과 더불어 變化流轉히는 것은 電와 夜가 엇간태기덕 나타나듯 

자맹한 이치이며， 육신의 生死는 질상 主뽑인 白JZ와는 우관헌 것이라 

고 한다. 生死에 전착하여 喜悲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物고} 我플 흔 

돈함으로써 유발되 는 소치 라는 것아 다. 

2段의 멜丁解끽二 창면에 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득성은 不斷한 

認識을 통한 直觀의 重視라 하겠다. 힘丁이 19년 간 수건 마2-]익 '-'- 二i

베어오는 가운데 道의 경지를 터득함으로써 實錢을 통힌~ [!닫騙에의 귀의 

로 결롭지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 思想을 具體化시키키 위해 꾸며진 虛構는 주로 人物， 生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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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言， 重言， 률言을 이 용파여 그 효과플 나타낸 다. 

f먼人들이 

묘사플 하되， 

重言이 란 자치 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 G 4 그 

自然의 

삼복하는 어떤 

ñX:見없이 達

누구나 

뱅법이고， 昆言은 아무런 

흘려보내는 것이다. 

는
 

하
 
는
납
 

다
「L 
、
급
 

전
 
소
 

권위자의 말인양 꾸며 

觀의 경지에서 自然의 

。{ E 딘
 
다
 

“찮生者”에 서 는 「莊子」 全탬의 

그 基底로 하면처， 각기 그에 적합한 修解技巧7} 여러가지 형태로 쓰였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정이라 

알아볼 수 있었다. 。 。

p 2. 

配合의 週用은 깅[1웰을 생 동감있、 초얄숍， 排列，形式的 ↑깜隱에 서 행k조늪， 

調和와 꽉닙월의 

調和플 동시에 

內容的 양蘇에서는 폭강1 思想과 文體거- 흔연일체가 되어 

虛詞릎 통해 文코룹의 

추구했음을 양 수 였다. 

고 진측성있개 하고 있으며 3 

니다난다. 

세상을 낸
 카
 

켜
기
 

풍
 

타갇方 楚風의 영 향은 받은 낭만적 f\; n兪에서 直R兪， 調템， 

득유한 ikf년플 01 
대닫한 사상 

|펌答에서 역 강 1 用， 

염공룹과 한태 어울꽉 

푼다. 룹張과 對照、에서는 없l'間괴 섣달間의 처l 익:플 뛰어남은 

이 태비퍼는 調주口플 보여준다. 變化블 추구한 設疑，

절적이띤서 펴1 부흔 찌르는 강동을 맏게 된다. 

초극한 상상력이， 푼부한 아춰 맞 

이는 종형우진한 가운데 
、

익
 

믿
 

<
r T 內容아 확고히-고 내름대로익 論理가 정띤하여 思想，문제의식이 

부각되는 데사 연유하는 듯 허다， 

「따:子J33篇 전체의 修짧후技巧블 유추해니 “찮生초”한 編으로써 이처램 

짧은 한 힘에서 특성이 二1 筆줬의 않겠으나， 걱1:다는 것은 무라가 없지 

면모르도 「莊子」괄 코참히1 관 修解값띤의 

약간은 부탬이 되각라 여껴진다. 

앞에 도 변득이는 것을 보띤 

이해하는 미 

쫓生王 

<‘1 段〉 힘生也有混/~디자Hß無많/tJ、有混隨無찮/!i，쉰딘/딘디규寫知者/판而티 

쫓/’옳편無近名생惡無近}[1j/錄督以寫經/해以保身//혀 以全生/랍以養親 / 웹 
以盡年.



<2 段〉 웹丁寫文惠君解牛/주之所觸/텀-之所倚/足之所國/降之所쐐/휩然 

響然/꿇刀觀然/뚫不냐1즙/칭於秉林之舞/댔中經좁之會/쫓편펌日/1델/講짧 
/技蓋至此乎J/웹丁釋力對日/1田之所好者道也/進乎技훗 / 始많之解牛Z時 

13所見無非牛者/三年之後/未홉見全牛也/方今之時/昆以神週 / 而不以目視/

뭘知止/휴神欲行/앓乎天理/웰大欲/옳大짧/협其固然/옳經肯앓之未홉 / 需
況大孤乎 / 良힘歲更刀/害ll tlL/族힘月 更)J/折也/今ê之刀/十九年쫓/所解數 

千牛콧/f띠刀刀若新發於Wf!J/彼節者‘有閒/mi)J끼J者無淳/以無멜/入有DJJ/'tD(’tD( 

乎其於遊끼]必有餘地용/是以十九年而)J7)J若新發於뻐U/雖然/每至於族/홈見 
• M M M n M " 

其難흉/'헤i然寫뾰/視寫止/行흙週/動刀甚微/謝然담解/如土委地/提)J而立/ 

옳之四顧/옳之路짧滿志/쫓刀페藏之J/쫓惠君되/1善設/←궐聞웹T之言/짧養 

C 6 5 ) 「莊子」 훨生主에 나다난 修離技巧의 考·察

갚i뀔」 

(3 段〉 公文팎 見右 師iTfj쐐티 /1是何A也/惡乎介也 / 天與/其人與J/티/ 

「天也/非A也/天之生是使獨也/人之狼/有與也/以是知其天也/非人也」

澤維十步一댔/펀步一餘/不蘭좁乎燮中/神雖王/不善也 
95 96 fJ 7 98 99 100 101 

<4 段〉 老펙벼死 /~失FJJZ/三號而出/弟子더/1非夫子之友那J/티 /1然J/
102 103 104 105 106 107. 108 

「然則ifj ;f;룹깜此可乎J/EI/i然/始 也/홉以寫其λ、也/而今非也/떠j침-入때면훨/ 
100 110 111 112 113 114 

有老者및之/如哭其子/少者몇之/如몇其母/彼其所以會之/必有不戰言而즙/ 

不觀哭而哭者/是週天倍情/忘其所受/古者謂之週天之升U/適來/夫子時也/適
122 123 124 125 126 

去/夫子順也/安時而處I1떠/哀樂不能入也/퍼者謂몽帝之將解J / 指행於寫흙/ 

火傳也/不知其盡也

7-
T 양생 

(1 段〉 우리의 삶에는 한이 있으나 앓에는 한이 없다. 한이 

가지고 한없는 앓을 둬쫓음은 위대로운 일이다. 그런데도 

위태로울 따름이다. 션을 행함에 

있는삶을 

추구하 

는 자가 있다면 

이하지 말고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형벨을 가까이하지 말 것이며， 

을 따름으로써 법도블 삼는다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버이블 

까
 
正

가
 9
中

짧
 

셔
l
 

어
，
 

이
n，
 

。1ιL
i'P C 



부양할 수 있플 것이며 자기 

<2 段〉 한 백정이 文惠玉을 워하여 소흔 잡은 일이 있었다. 
닿는 곳이나 어깨플 기대는 곳이냐 발로 밟는 곳이나 무릎으로 누르 

는 곳은 푼덕푸덕 살과 빼가 떨어졌다. 칼아 지나갈 때마마 

소리 가 나는데 모두가 음플에 들어 맞았다. 그의 동작은 暴林의 춤과 같 

풍 철도는 經首의 節奏와 
「아아 홀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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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갱섣경 

이
카
 

% 

그
 

목숨대로 잔 수가 있을 것아다. 

。1

수
1
 

르
 
E 서

꺼
 

지
 

까
 

헤
”
 

켜
。
 

지
 

런
 

사
끼
 

버
파
 
걱
끼
 

바Z
 
잉
 재
 

혐
 이

l
 

’ 

왕
 

맥
 찌
댐
 

았
 

「제가 좋아하는 것은 道로서 재주보 tct 

장았을 적에는 보이는게 

I말하였다. 

모두가소였 

L
τ
 

에
 

는
 

터
끼
 생
처
」
 

년
 

는
 

자n
 1

서
 

다
 Jl 

러
 

니
 

‘ F 

E­

이
닙
 떠
 긴
 
이
 

것
 

; 
는
 

셔
i
 앞

 
、
닥
 

니
 

지
 

으a
 

보
 

텃
 느
」
 

짧
 뾰
 

이
 
인
눈
 

이
는
 소플매하지 

꺾
 

에
 
%
강
 

、
다
 금
 

니
 
%
‘
지
 

。a 

읍
 
혀
니
〕
 의 

않
 야
쳐
나
 
μ
소
 

찌릅니다. 

부맞히는 일이 

육감으로써 

작용은 멈춰벼리고 정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마 

큰 픔플 쪼개고 큰 구멍을 따라 칸을 

큰 f뼈에야 부벚치겠읍니까? 

바구는데 살을 지-르기 때푼압니다. 

바꾸는데 빽튼 자르치 때문업냐다. 지금 

그 사이에 좌은 소는 수천 바리나 띈나다 

보 

의 條理를 따라서 

본태의 구조에 따라 팔을 쓰으로 힘줄여나 질간 근육에 

없읍냐다. 하물며 

훈륭한 백청은 

니다. 

풍 백정물은 

의 캄은 십 구년。l 되 었으며， 

그러나 칼날은 숫룹에 새르 갇아내온 것과 같읍니다. 

소의 뼈매다엔 픔이 있논l"'1 말날에는 두깨가 

것을 틈이 었는 곳에 넣키 때문에 횡하니 칸달괄 움직이는데 언제나 반 

그태서 

저 

일년마다 칼을 

달바다 참을 

가 있는가?: 

백정이 쌀을 놓고 대닫하였다. 

처음 제가 소를 

완전한 소가 보이는 

없는 두께가 없읍니다. 

。
τ
%
도
。
 와
 

、
미r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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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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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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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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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E 

없
눈
 

곳
 

십구년이 지나도 칸날은 새로 숫룹에 

기
}
 

허
。
 

、
이
 

간
5
 

다
 
와
 1j 

mm 

m
‘
뼈
 
소
 

。
l

=E 

세
디
 

것
 

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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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과
 
다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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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그
 

놓
 
록
 

아
 %
바
 

갇
 

드샤 여유가 있게 됩니다. 

경계플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헤
끼
 

하
 

씨
께
니
 

미
 

。

T매 

마
 
을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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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B
 

J•,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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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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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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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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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땅 위에 쌓이듯 쌓여칩니다. 

뭔족스런 기분에 참겁니다. fE리고는 칼을 닦아 갈 간 
서서 -c: _• 

날~~ 

「莊子」 養면主에 나다난 修解技巧의 考察

그러면 쌀을 

뻔
 

、
져
 려
，
 

어
 

울
 

떨
 
을
 

이
 

바
。
 

잘
 m
사
 

기
 

으
 

E 
애
 자
 
려
 

처
 」

코
 

드
 ζ
 

으
 
E 마

당
 

나는 백정의 「흘풍한지고 r 

수해둡니다， J 

문혜왕이 

사
 

된
 

애
이
 

사
띈
니
 이1 

‘
어
 
띄
디
 

건
 입
 시
 

앤
 서
이
1
 

(11

‘ 

말하었다. 

르는 방엽을 터득하였다， J 

(3 段〉 公文WF이 右師를 보고서 

〈서째서 한 말을 잘폈는가? 

말하었다. 

딩
 
턴
 

디
 [ l 

o 
J ” 

디
 

8 

-
ζ
 

뇨
 근 

는
 펴

 
뇌。 

“ •• 

재의 

85 

하늘이 

모슴을 보면 두 

그렇게 하신 것아지 사란의 

그렀는가 란인가? 

기- '? J 

「하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시→람이 아니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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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다리가 있소. 

m m 

배
η
 

이 아념을 알 수 있소， 

봇가에 사는 램은 옆 말자국은 걷어야 한 번 

그러나 울 속애 

즈죠을 모이 블 만니-고， 

갇피아 길꽉 

않지만 좋아하 

블을 만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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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롭혀지는 。~- --<-‘ 
"'L.õ~. 지기를 바라지는 

나와벼 고-L ò_ ~l ----. 1-

-'""2.- ur J..:...τr 조장하려 가서 세 벤 즉자 띔失。l 

않는 것이오- J 

<4 段> .:j옆잭파。] 

지
 

제자가 물었다.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조상을 파셔도 괜찮습니까? J 

「그렇다. 처음에는 나는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108 

죠금 잔에 내가 

젊은이들은 

「그 분운 선생님의 친구기- 아디십니까 '?J 

렸다. 

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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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친구었지.」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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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 

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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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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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플 

그의 죽음에 감동펜 까닭은 반두시 

만들고 극해달라고 부 

이는 자연 

보니 조상을 하면서 

「의 

나 지금은 그렇지 
110 

자기 자식을 여웬 곡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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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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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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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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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끊
 

Þ/J- '" 。 己곡을 하더균. 것처럼 

것이다. 

조상을 하도록 

곡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해달라고 분탁하지는 않았을당정 

。J.. o1..~느1'1-7:1 
lδλ시긍。 Q 꽉하지는 



옛날에는그 분수를 잊은것이닥. 

東亞文化 18접 

「의 

C 6 8 그 

해카 되었카 때둔이 

변화를 따"'-1 간 것이다 평기 때에 
정되고 자연을 따라 처산하는 례에는 헬픔。1 나 즐거엠 끼어틀수가 없 
는 것이다 짧날에는 이것을 하나남의 속막으로부터의 해땅야라 

안 

런 것을 「자연을 어긴 죄악」야라 말하였다. 

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낸 것은 옆카 태어날 
뀔 사람아 죽은 것은 줬연의 

을 어기고 언청을 배반한 것이매 

며， 

리
 샤
 

브
 금
 

127.128 

그것은 윌로 전 

었다. 

뿔가략으로 탤나무륜 기리키는 데는 한계기 있으니 
」

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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